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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jugated linoleic acid (CLA) is a representative functional fatty acid present naturally in 
milk and dairy products derived from ruminants, and it has been reported to exert various 
biological effects, such as anti-obesity, anti-inflammatory, immunomodulatory, and meta-
bolic regulatory effects. CLA is a group of positional and geometric isomers of linoleic acid, 
among which cis-9, trans-11 CLA and trans-10, cis-12 CLA are recognized as the major 
biologically active isomers. In dairy science, extensive research has been focused on the 
biosynthesis of CLA, strategies to enhance its content in milk and dairy products, and its 
contribution to the functional quality of dairy foods. With the rapid growth of the 
companion animal industry, dairy-derived functional components have attracted increasing 
attention as novel ingredients for companion animal nutrition and functional pet foods. 
However, most studies on CLA have been conducted in ruminants or humans, and 
systematic evaluations of its applicability to companion animals from a dairy science 
perspective remain limited. This review summarizes the chemical characteristics, 
biosynthesis and enrichment strategies, physiological functions, and safety aspects of CLA 
on the basis of previous studies in dairy and food science. Furthermore, the potential 
application of dairy-derived CLA as a functional ingredient in companion animal feed and 
dairy-based products has been discussed, along with future research directions. This review 
provides scientific insights into the expanded utilization of functional dairy lipids in 
companion animal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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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낙농식품은 단백질, 지질, 무기질 및 비타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한 대표적인 

기능성 식품군으로, 인류의 주요 영양 공급원으로서 오랜 기간 소비되어 왔다[1]. 최근에는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만성 질환 예방 및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 고부가가치 낙농소재 개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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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2]. 특히 우유 및 유제품에 함유된 기능성 지질 성분은 체내 

대사 조절, 면역 기능 개선, 항염증 작용 및 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

면서, 낙농식품 과학 분야의 핵심 연구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3,4].

공액리놀레산(conjugated linoleic acid, CLA)은 리놀레산(linoleic acid)의 위치 및 기하 이성

질체들의 총칭으로, 반추동물의 반추위 미생물 대사 과정 및 체내 불포화지방산 전환 과정에서 생성

되어 우유 및 유제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대표적인 기능성 지방산이다[5,6]. 자연계에는 약 20여 

종 이상의 CLA 이소머(isomers)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중 루메닉산(rumenic acid; 

cis-9, trans-11 CLA, c9,t11-CLA)과 t10,c12-CLA(trans-10, cis-12 CLA)가 생리활성이 가장 

뚜렷한 주요 이소머로 보고되고 있다[7]. 특히 c9,t11-CLA는 낙농 유래 지방산에서 가장 높은 비율

로 존재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생리 반응을 나타내는 이소머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CLA는 체지방 축적 억제 및 에너지 대사 조절, 염증 반응 완화, 면역 기능 

조절, 항산화 및 항암 효과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8,9]. 이러한 기능

성 특성으로 인해 CLA는 낙농 분야에서 우유 및 유제품의 기능성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 지질 

성분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사료 조절을 통한 우유 내 CLA 함량 증진, 발효 공정을 이용한 CLA 

강화, 그리고 기능성 유제품 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10-12].

한편, 최근 반려동물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려견과 반려묘는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단순한 생존을 위

한 사료 공급을 넘어 건강 유지, 질병 예방, 노화 관리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기능성 사료 

및 특수 영양 소재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의 수명 연장과 고령화로 

인해 비만, 대사성 질환, 관절 질환, 면역 기능 저하 및 만성 염증성 질환과 같은 만성 건강 문제가 

주요 영양학적 관리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3].

비만은 반려동물에서 가장 흔히 보고되는 영양 관련 질환 중 하나로, 관절 부담 증가, 심혈관계 

스트레스, 인슐린 저항성 및 염증 반응 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반려견

과 반려묘의 생활 방식 변화와 고열량 사료 섭취 증가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체지방 축적을 조절하고 대사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성 지질 성분에 대한 관심이 

반려동물 영양 분야에서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낙농 유래 기능성 성분을 반려동물 영양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새로운 연구 

및 산업적 관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낙농 유래 기능성 지질은 자연적 원료 기반이라는 점에서 

소비자 수용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장기 섭취가 전제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적용하기에 상대적으로 

적합한 특성을 지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CLA는 이러한 낙농 유래 기능성 지질 중에서도 체지방 

조절 및 대사 기능과의 연관성이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된 성분으로, 반려동물 영양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CLA의 기능성과 안전성에 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반추동물 생산성 향상 또는 인체 영양

학적 효과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반려동물과 같은 비반추 단위동물을 대상으로 한 적용 가능

성을 낙농식품 과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반려동물은 반추

동물과는 상이한 소화 생리 및 지질 대사 특성을 가지며, 특히 반려묘의 경우 엄격한 육식성 대사 

특성으로 인해 지방산 이용 및 대사 조절 기전에서 뚜렷한 종 특이성을 보인다. 따라서 기존 낙농 

및 인체 연구 결과를 반려동물에 단순히 전이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7,13].

이러한 연구 공백은 CLA를 반려동물 영양에 적용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가 아직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기능성 사료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존 낙농·식품 분야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고찰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낙농식품 과학 분야에서 CLA와 같은 기능성 지질 성분은 그동안 주로 인체 소비를 목적으로 우유 

및 유제품의 영양적 가치와 기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대상으로 다루어져 왔다. 한편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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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역시 낙농식품과 유사하게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섭취된다는 점에서, 사용되는 원료의 안전

성과 대사적 안정성, 그리고 자연 유래 여부가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cis-9, trans-11 이소머가 우세한 조성을 갖는 낙농 유래 CLA는 합성 CLA 혼합물에 비해 반려

동물 영양에 보다 적합한 기능성 지질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은 낙농 기반 CLA 

연구를 기능성 반려동물 사료 개발로 확장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따라서 본 총설에서는 CLA의 일반적 특성과 생리적 기능을 단순히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

한 기존 낙농 및 식품과학 분야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영양에의 적용 가능성을 비판적으

로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특히 CLA의 이소머 조성, 생리적 기능 및 안전성 특성이 반려동

물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기능성 반려동물 사료 소재로서의 활

용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Conjugated linoleic acid(CLA)의 화학적 특성 및 이소머

CLA는 탄소수 18개를 가지는 리놀레산(C18:2)의 위치적·기하학적 이성질체들의 총칭으로, 두 

개의 이중결합이 서로 인접한(conjugated) 구조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8]. 일반적인 리놀레산은 

cis-9, cis-12 위치에 이중결합을 가지는 반면, CLA는 이중결합이 6–14번 탄소 사이에서 다양한 

조합으로 배열되며, 각각 cis 또는 trans 형태를 취할 수 있다[6].

현재까지 자연계 및 실험 조건에서 약 20–28종 이상의 CLA 이소머가 보고되었으나, 낙농식품 

및 생리활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이소머는 제한적이다[5]. 이 중 c9,t11-CLA와 t10,c12-CLA가 전

체 CLA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능성 연구의 핵심 이소머로 인식되고 있다[7].

c9,t11-CLA는 흔히 루메닉산으로 불리며, 반추위 미생물에 의한 불포화지방산 생물수소화 과정

의 중간체로 생성되거나, 체내 조직에서 vaccenic acid(C18:1 trans-11)가 Δ9-desaturase 

(stearoyl-CoA desaturase)에 의해 전환되어 합성된다[5]. 이 이소머는 우유 및 유제품 내 CLA의 

약 70%–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항염증, 면역조절 및 항산화 효과와의 연관성이 주로 

보고되어 왔다[1,9].

반면, t10,c12-CLA는 상대적으로 함량이 낮지만, 지질 대사 조절과 관련된 생리활성이 뚜렷한 

이소머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이소머는 지방산 합성 경로 억제 및 지방 축적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반추동물에서 과량 생성될 경우 유지함량감소현상(milk fat depression)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13].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t10,c12-CLA는 기능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와 잠재

적 부작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이소머로 평가되고 있다[3].

CLA 이소머의 생리활성은 단순히 총 CLA 함량뿐만 아니라, 이소머 조성 비율에 따라 크게 달라지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동일한 총 CLA 함량을 갖는 경우에도 c9,t11-CLA와 

t10,c12-CLA의 비율 차이에 따라 체지방 축적, 염증 반응 및 대사 지표에서 상이한 결과가 관찰된 

바 있다[8,9]. 이러한 점은 낙농 유래 CLA를 기능성 소재로 활용할 때, 단순한 함량 증가뿐만 아니라 

이소머 조성 제어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화학적 관점에서 CLA는 다중 불포화 지방산으로서 산화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며, 가공·저장 조건

에 따라 구조적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고온 처리, 산소 노출 및 광 노출 조건에서 CLA의 

산화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는 유제품 가공 및 기능성 소재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12,14].

이러한 화학적 특성과 이소머별 생리활성 차이는, CLA를 낙농식품 및 기능성 사료 소재로 활용할 

때 원료 관리, 가공 공정, 그리고 최종 적용 대상(인체 또는 반려동물)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

을 의미한다. 특히 반려동물과 같은 비반추 단위동물에서는 반추동물과 상이한 지방산 대사 특성을 

고려하여, CLA 이소머 조성과 급여 수준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가 요구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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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gated linoleic acid(CLA)의 생합성 및 우유·유제품 내 

강화 전략

1. 반추위 미생물에 의한 CLA 생합성

우유 및 유제품에 존재하는 CLA는 주로 반추동물의 반추위에서 일어나는 미생물 대사 과정의 산

물로 생성된다. 반추동물의 사료로 섭취된 리놀레산과 α-리놀렌산(α-linolenic acid, C18:3)은 반

추위 미생물에 의해 단계적인 생물수소화(biohydrogenation) 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중간체를 형성

한다[6]. 이 과정에서 리놀레산은 우선 c9,t11-CLA로 이성화(isomerization)되며, 이후 vaccenic 

acid(C18:1 trans-11)를 거쳐 최종적으로 stearic acid(C18:0)로 전환된다[5]. 이러한 반추위 생물

수소화 과정에는 Butyrivibrio fibrisolvens를 비롯한 다양한 반추위 세균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생물 군집 구성, 반추위 pH, 사료 조성 및 지방산 공급 형태에 따라 CLA 생성량과 이소머 

조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10]. 특히 반추위 내 환경 변화는 c9,t11-CLA와 t10,c12-CLA의 상대

적 생성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7].

2. 체내 조직에서의 CLA 전환 경로

반추위에서 생성된 CLA 외에도, 우유 내 CLA의 상당 부분은 체내 조직에서의 내인성 전환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반추위 생물수소화 과정의 중간체인 vaccenic acid는 유선 조직에서 

Δ9-desaturase의 작용을 받아 c9,t11-CLA로 전환된다[5]. 이 경로는 특히 우유 및 유제품 

내 c9,t11-CLA 함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우유 내 

c9,t11-CLA의 60% 이상이 이러한 내인성 전환을 통해 생성된다고 보고하였다[6]. 이러한 체내 

전환 효율은 품종, 유선의 생리적 상태, 그리고 공급되는 지방산의 종류와 양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7]. 따라서 우유 내 CLA 함량 증진 전략을 수립할 때, 반추위 미생물 대사뿐만 아니라 

유선 조직에서의 지방산 대사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사료 조절을 통한 우유 내 CLA 강화 전략

우유 및 유제품 내 CLA 함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전략은 사료 조절을 통한 접근이

다. 특히 리놀레산 및 α-리놀렌산이 풍부한 유지종실(oilseeds) 또는 식물성 오일을 사료에 보충하는 

방법이 널리 연구되어 왔다[11]. 아마씨, 해바라기씨, 대두, 유채유 등은 우유 내 CLA 및 vaccenic 

acid 함량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2]. 또한 방목 기반 사양 체계는 농후사료 

위주의 사양 방식에 비해 우유 내 c9,t11-CLA 함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신선 

초지에 함유된 불포화지방산 공급 증가와 더불어 반추위 미생물 대사 환경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4,5].

4. 가공·발효 공정을 통한 CLA 강화

사료 조절 외에도, 유제품 제조 과정에서의 발효 및 가공 공정을 활용한 CLA 강화 전략이 보고되

고 있다. 일부 유산균 및 비피더스균은 리놀레산을 기질로 하여 CLA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활용한 발효유 및 치즈 제조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15]. 특히 

Lactiplantibacillus plantarum과 같은 유산균은 발효 과정 중 CLA 함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

력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만, 가공 조건(온도, 산소 노출, 저장 기간)에 따라 CLA의 산화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기능성 유제품 개발 시에는 CLA 생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공정 

설계가 필요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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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농 유래 CLA 강화 전략의 확장 가능성

이와 같이 사료 조절 및 가공·발효 공정을 통해 확보된 CLA 강화 낙농소재는 기존 인체용 기능성 

식품을 넘어,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 및 유제품 소재로 확장 적용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낙농 유래 CLA는 합성 CLA에 비해 이소머 조성이 자연적이며, 안전성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수

한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3]. 그러나 반려동물은 반추동물과는 상이한 

지방산 대사 특성을 가지므로, 강화된 CLA 낙농소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소머 조성, 급여 수준 

및 장기 섭취에 따른 대사 반응을 면밀히 검토하는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Conjugated linoleic acid(CLA)의 생리적 기능

CLA는 다양한 이소머로 구성된 기능성 지방산으로, 이소머별로 상이한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CLA는 체지방 대사 조절, 면역 및 염증 반응 조절, 항산화 

및 항암 효과 등 다각적인 생리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8,9]. 이러한 생리활성은 주로 

c9,t11-CLA와 t10,c12-CLA 이소머를 중심으로 규명되어 왔으며, 기능성 효과는 이소머 조성 및 

섭취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1. 체지방 축적 억제 및 에너지 대사 조절 효과

CLA의 가장 대표적인 생리 기능은 체지방 축적 억제 및 에너지 대사 조절 효과이다. 특히 

t10,c12-CLA는 지방세포 분화 억제 및 지방산 합성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8]. 해당 이소머는 ACC(acetyl-CoA carboxylase) 및 FASN(fatty acid synthase)와 같은 지

방산 합성 관련 효소의 발현을 억제하고, PPAR(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및 AMPK(AMP-activated protein kinase) 신호 경로를 조절함으로써 지방 축적을 감소시키는 것

으로 제시되고 있다[3,9]. 동물실험 및 일부 인체 연구에서는 CLA 섭취가 체지방 감소와 연관되어 

보고되었으나, 이러한 효과는 이소머 조성 및 섭취 기간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c9,t11-CLA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대사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t10,c12-CLA는 보다 강한 지방 

축적 억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 이러한 차이는 기능성 소재로서 CLA를 활용할 때 

이소머 비율 제어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2. 면역 조절 및 항염증 효과

CLA는 면역 반응 조절 및 염증 완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되어 왔다. 

특히 c9,t11-CLA는 항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증가시키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억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 이러한 면역 조절 효과는 NF-κB(nuclear factor-κB) 및 

MAPK(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신호 경로 조절과 관련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3]. 

낙농 유래 CLA의 면역 조절 효과는 우유 및 유제품 섭취를 통한 간접적 건강 효과와도 연관되어 

해석되고 있으며, 염증성 장 질환, 대사성 염증 및 면역 기능 저하 상태에서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2]. 이러한 특성은 반려동물에서 빈번히 관찰되는 만성 저등급 염증 상태와도 연관될 

수 있어, 기능성 사료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3. 항산화 및 항암 효과

CLA의 항산화 및 항암 효과는 주로 세포주 및 동물모델 연구를 통해 보고되어 왔다. c9,t11-CLA

는 세포 증식 억제 및 세포자멸사(apoptosis) 유도를 통해 항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제시

되었으며, 산화 스트레스 감소 및 항산화 효소 활성 증가와의 연관성도 보고되었다[3,8]. 낙농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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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항암 및 항산화 효과를 직접적인 치료 개념보다는, 기능성 식품 섭취를 통한 

장기적 건강 유지 측면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따라 CLA는 만성 질환 예방 및 노화 관련 

산화 스트레스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성 지질 성분으로 평가되고 있다[9].

4. 대사 항상성 및 인슐린 감수성 조절

CLA는 포도당 대사 및 인슐린 감수성 조절과도 연관된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CLA 섭취가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지방 조직과 간에서의 지질 축적을 감소시

키는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4].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이소머 조성 및 섭취 수준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였으며, 특히 t10,c12-CLA의 과량 섭취 시에는 인슐린 저항성 증가 및 간 지방 축적과 

같은 부정적 효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3]. 이러한 결과는 CLA의 대사 조절 효과가 이소머 의존적이

며, 용량 및 적용 대상에 따라 이중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능성 소재로서 

CLA를 활용할 경우, 생리활성의 긍정적 측면과 잠재적 한계를 동시에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7].

5. 낙농 유래 CLA의 생리적 기능과 반려동물 적용 가능성

지금까지 보고된 CLA의 생리적 기능은 대부분 반추동물 또는 인체를 대상으로 규명되어 왔으나, 

이러한 기능은 반려동물에서도 체지방 조절, 면역 기능 개선 및 대사 항상성 유지 측면에서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반려견과 반려묘에서 비만, 대사성 질환 및 만성 염증은 주요 건강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낙농 유래 CLA의 기능성 적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다만 

반려동물은 반추동물과 상이한 지방산 대사 경로를 가지므로, 기존 연구 결과를 단순히 전이하기보다

는 이소머 조성, 급여 수준, 장기 섭취에 따른 대사 반응을 고려한 체계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CLA의 생리적 기능에 대한 종합적 이해는 이후 반려동물 적용 연구의 과학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CLA의 생리적 효과는 연구 간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사용된 

CLA의 이소머 조성, 급여 수준, 실험 기간 및 대상 종(species)의 대사 특성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동일한 총 CLA 함량에서도 c9,t11-CLA와 t10,c12-CLA의 비율에 따라 상반된 대사 

반응이 보고된 바 있어, CLA의 기능성 효과는 단순한 함량이 아닌 이소머 조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CLA의 효과가 용량 의존적으로 나타나거나, 일정 수준 이상

에서는 오히려 부정적 대사 반응이 관찰되는 등 비선형적 반응 특성이 보고되었다.

Conjugated linoleic acid(CLA)의 안전성 및 이소머 의존적 한계

CLA는 다양한 생리활성이 보고된 기능성 지방산이지만, 그 효과와 안전성은 이소머 조성, 섭취 

수준, 적용 대상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CLA 이소머의 과량 

섭취가 대사 이상과 연관될 수 있음이 보고되면서, 기능성 소재로서 CLA를 적용할 때 안전성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3,8].

1. 이소머 의존적 생리 반응의 차이

CLA의 생리활성과 안전성은 총 CLA 섭취량보다는 이소머 조성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c9,t11-CLA는 자연계, 특히 우유 및 유제품에서 가장 풍부하게 존재하는 이소머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생리 반응과 항염증 및 면역조절 효과가 보고되어 왔다[1,9]. 반면, 

t10,c12-CLA는 지방 축적 억제 효과가 뚜렷한 이소머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이 이소머

의 과량 섭취가 간 지방 축적, 인슐린 저항성 증가 및 염증성 반응 유발과 연관될 수 있음이 보고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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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7]. 특히 반추동물에서는 t10,c12-CLA의 과도한 생성이 유지함량감소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이러한 결과는 CLA의 기능성 효과가 이소머 선택성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기능성 식품 및 사료 소재로 활용할 경우 이소머 조성 제어가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2. 섭취 수준 및 장기 섭취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

CLA의 안전성은 섭취 수준 및 섭취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수의 인체 및 동물 연구에서는 

적정 수준의 CLA 섭취가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고용량 또는 장기간 섭취 시에는 대사 

이상과 연관된 부작용이 관찰되기도 하였다[8]. 특히 t10,c12-CLA의 경우, 장기 섭취 시 인슐린 신

호 전달 경로 교란, 간 내 중성지방 축적 및 산화 스트레스 증가와 같은 부정적 반응이 보고된 바 

있다[3,9]. 이러한 결과는 CLA를 기능성 소재로 활용할 때 ‘고함량’ 전략보다는 ‘적정 수준 유지’ 

전략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낙농식품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낙농 유래 CLA

는 c9,t11-CLA 중심의 자연적 이소머 조성을 가지는 특성이 있으나, 이러한 조성이 합성 CLA 혼합

물에 비해 기능성 또는 안전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단정하기에는 현재까지의 비교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1]. 따라서 낙농 유래 CLA와 합성 CLA 간의 효과 차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며, 직접 비교 연구를 통한 추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3. 반추동물·인체 연구 결과의 반려동물 적용 한계

CLA의 안전성에 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반추동물 또는 인체를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이러

한 결과를 반려동물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반려동물은 반추동물과 달리 

반추위 발효 과정이 없으며, 지방산 흡수 및 대사 경로 또한 상이하다[7]. 특히 반려묘는 엄격한 육식

성 대사 특성을 가지며, 지방산 대사 조절 기전이 반려견 및 인간과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CLA의 이소머별 대사 반응 및 장기 섭취 안전성은 종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3]. 이러한 점에서 반려동물 영양 분야에서 CL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낙농 및 인체 연구 

결과를 단순히 전이하는 접근보다는 종별 대사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검증이 필요하다.

4. 규제 및 안전성 평가 관점에서의 고려사항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CLA를 기능성 식품 또는 건강기능성 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적용 범위 

및 허용 섭취량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특히 반려동물 사료의 경우, 인체용 기준과는 다른 안전성 평가 

체계가 적용되므로, CLA를 기능성 사료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독성 평가 및 장기 급여 

시험이 요구될 수 있다. 낙농 유래 CLA를 반려동물 사료 또는 유제품 소재로 활용할 경우, 자연적 

이소머 조성 유지, 적정 급여 수준 설정, 그리고 장기 섭취에 따른 대사 영향 평가가 필수적인 검토 

항목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5. 안전성 측면에서의 종합적 평가

종합적으로 볼 때, CLA는 다양한 기능성을 지닌 유망한 낙농 유래 지질 성분이지만, 그 적용에는 

이소머 의존적 한계와 안전성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반려동물과 같은 비반추 단위동물

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능성 효과뿐만 아니라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

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소머 조성별 안전성 평가, 장기 급여 시험, 그리고 종별 

대사 반응 비교 연구를 통해 CLA의 안전한 활용 범위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LA의 반려동물 적용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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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양에서의 conjugated linoleic acid(CLA) 적용 

현황 및 연구 사례

반려동물 영양 분야에서 CLA의 적용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기존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나 최근 반려동물의 고령화와 비만 유병률 증가, 그리고 만성 

대사성 질환의 확산과 함께 체지방 조절 및 대사 항상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 기능성 영양 전략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반려견과 반려묘에서 비만은 가장 흔한 영양 관련 질환 

중 하나로, 관절 질환, 심혈관계 부담, 인슐린 저항성 및 만성 저등급 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체지방 축적 억제 및 대사 조절 기능이 보고된 CLA는 기능성 

지질 소재로서 잠재적 활용 가능성이 논의되어 왔다[3]. 다만 반려동물은 반추동물과 달리 반추위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으며, 지방산 흡수·대사 경로 또한 인간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CLA

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반려동물 영양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 결과를 단순히 전이하기

보다는 종별 대사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해석과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반려견과 반려묘는 지방산 대사 경로 및 인슐린 신호 조절 기전에서 차이를 보이며, 동일한 

CLA 섭취에도 종별로 상이한 대사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재까지 반려동물을 대상으

로 한 장기 급여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이는 기능성 사료 소재로의 실제 적용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1. 반려견(dog)에서의 CLA 적용 연구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는 CLA 섭취가 체지방 감소 및 제지방량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보고되어 왔다. 일부 연구에서는 CLA가 지방 조직에서 지방산 합성 관련 

효소의 발현을 억제하고,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함으로써 체중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8,9]. 이러한 결과는 CLA가 단순한 체중 감소보다는 체성분 조절 측면에서 기능

성을 발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반려견에서 CLA는 근육량 보존 및 운동 능력 유지와 관련된 

효과가 보고된 바 있으며, 이는 특히 노령견이나 비만 반려견에서의 체성분 개선 전략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근육량 감소는 노령 반려견의 삶의 질 저하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지방 축적을 억제

하면서 제지방량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 전략은 임상적·영양학적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Table 1).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섭취된 CLA의 이소머 조성과 급여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특히 t10,c12-CLA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지방 축적 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동시에 에너지 대사 부담이나 인슐린 감수성 변화와 같은 부정적 영향 가능성도 함께 고려되

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 이는 반려견에서 CLA 적용 시 이소머 조성 제어와 적정 급여 수준 

설정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2. 반려묘(cat)에서의 CLA 적용 연구

반려묘를 대상으로 한 CLA 연구는 반려견에 비해 더욱 제한적이며, 이는 반려묘의 독특한 생리적·

대사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반려묘는 엄격한 육식성(obligate carnivore) 동물로서 지방산 

및 탄수화물 대사 조절 기전이 인간이나 반려견과 상이하다. 특히 지방산 산화 및 저장 기전, 그리고 

인슐린 신호 전달 체계에서 종 특이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반려묘에

서 CLA 섭취가 체지방 감소와 연관될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나, 동시에 고용량 섭취 시 간 지방 축적 

및 인슐린 민감성 저하와 같은 대사 이상 가능성이 보고되기도 하였다[3]. 이러한 결과는 반려묘에서 

CLA 적용 시 체중 관리 효과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간 기능 및 포도당 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Table 1). 따라서 반려묘에서 CLA를 기능성 영양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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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려견보다 더욱 보수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이소머 조성, 급여 기간, 그리고 개체의 생리적 상태

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급여 전략이 필요하다.

3. 반려동물 연구의 공통적 한계

현재까지 보고된 반려동물 대상 CLA 연구는 단기 급여 시험과 제한된 평가 지표에 집중되어 있으

며, 장기 급여에 따른 대사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다수의 연구에

서 합성 CLA 혼합물을 사용하고 있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낙농 유래 CLA와의 효과 차이를 직접적

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9]. 더 나아가 기존 연구에서는 체중 변화나 체지방률과 같은 제한적인 

지표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았으며, 혈중 지질 지표, 염증성 사이토카인, 산화 스트레스 지표 및 면역 

관련 바이오마커를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사례는 드물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연구에서는 

체성분 변화뿐만 아니라 대사 및 면역 지표를 포함한 다각적인 분석이 요구된다(Table 1).

4. 낙농 유래 CLA의 반려동물 적용 가능성

낙농 유래 CLA는 자연적으로 c9,t11-CLA 비율이 높은 특성을 가지며, 이는 합성 CLA 혼합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하고 안정적인 생리 반응을 유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1]. 이러한 특성은 

장기 섭취가 전제되는 반려동물 사료 및 반려동물용 유제품 소재에 적용할 경우 기능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낙농 유래 CLA를 반려동물 영양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료 간 함량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표준화, 정확한 이소머 조성 분석, 그리고 반려견과 반려묘의 

종별 대사 반응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장기 급여 시험을 통한 안전성 검증은 기능성 사료 

소재로서의 실질적 적용을 위해 필수적인 단계로 판단된다. Table 1은 반려동물에서 CLA 적용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정리한 것으로, CLA 형태, 사료 내 첨가 수준, 급여 기간 및 평가된 결과의 차이

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비교는 연구 설계의 다양성과 현재 근거의 한계를 보여준다.

기능성 반려동물 사료 개발을 위한 conjugated linoleic acid(CLA) 

적용 전략

반려동물 영양 분야에서 CLA를 기능성 사료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특정 생리적 효과

Animal CLA form Dose Duration Main outcomes Limitations Reference
Dog Synthetic CLA mixture 

(c9,t11 + t10,c12)
~0.5%–1.0% of diet 8–12 weeks Reduction in body fat mass; 

maintenance of lean body 
mass

Effects dependent on isomer 
composition; limited metabolic 
biomarkers

[8]

CLA-supplemented diet Not clearly standardized 
(varies by study)

6–12 weeks Improved body weight 
management; modulation of 
energy metabolism

Lack of standardized dose; 
short-term study design

[9]

High-CLA 
supplementation

> 1% of diet 8 weeks Inhibition of fat accumulation Potential metabolic burden at 
high doses; safety not fully 
evaluated

[7]

Cat Synthetic CLA mixture ~0.5%–1.0% of diet 8–10 weeks Potential reduction in body fat 
mass

Risk of hepatic lipid 
accumulation; reduced insulin 
sensitivity

[3]

Low-level CLA 
supplementation

< 0.5% of diet Not well 
defined

Minor changes in metabolic 
indicators

Very limited data; 
species-specific metabolism not 
fully understood

[9]

Table 1. Summary of studies on the application of conjugated linoleic acid (CLA) in companion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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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제형 안정성, 급여 전략, 그리고 산업적 적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반려동물 사료는 단기간 섭취되는 보조제와 달리, 장기적이고 반복

적인 섭취가 전제되는 식이 공급원이라는 점에서 기능성과 안전성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

한 특성은 CLA와 같이 이소머 조성에 따라 생리적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 기능성 지질 성분을 적용할 

때 더욱 신중한 전략적 설계를 요구한다[3]. 따라서 CLA 기반 기능성 반려동물 사료 개발은 단일 

성분의 기능성 강조보다는, 원료 특성 이해–제형 설계–급여 전략–산업화 및 규제 대응으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1. 기능성 사료 제형 설계 관점에서의 CLA 적용

CLA는 다중 불포화 지방산으로서 화학적으로 산화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므로, 기능성 반려동물 

사료 제형 설계 시 산화 안정성 확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고려 요소로 작용한다[14]. 

특히 건식 사료는 고온·고압의 압출 공정을 거치며, 이후 장기간 저장·유통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방산 산화에 의한 품질 저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CLA 구조의 변형, 기능

성 저하, 그리고 산화 부산물 생성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접근으로는 미세캡슐화(microencapsulation), 지질–단백 복합체 형성, 또는 항산화제 병용 

첨가와 같은 제형 안정화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16]. 미세캡슐화 기술은 CLA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산화 안정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소화관 내에서의 방출 조절을 통해 

생체 이용률을 개선할 가능성도 지니고 있다. 특히 낙농 유래 CLA를 활용하는 경우, 자연적으로 

c9,t11-CLA 중심의 이소머 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형 설계 측면에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소머 조성은 기능성과 안전성의 균형을 고려한 장기 급여용 기능성 사료 설계에 

적합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

2. 급여 수준 및 이소머 조성 기반 급여 전략

기능성 반려동물 사료에서 CLA 적용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제공할 것인가’보다는 ‘어떤 이소머 

조성을, 어느 수준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공할 것인가’에 있다.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CLA의 

생리활성과 안전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소머 조성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7]. 반려동물용 사료에서는 강한 지방 축적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t10,c12-CLA 중심의 

전략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생리 반응과 항염증·대사 조절 효과가 보고된 c9,t11-CLA 중심의 

급여 전략이 보다 적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3]. 특히 반려묘의 경우, 지방산 대사 및 인슐린 

신호 전달 체계의 특이성을 고려할 때, 급여 수준과 이소머 조성에 대한 보다 보수적인 접근이 요구된

다. 또한 기능성 반려동물 사료는 치료 목적보다는 건강 유지 및 질병 예방을 목표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CLA 급여 전략 역시 단기 효과보다는 장기 급여 시 안전성과 지속적인 대사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CLA는 ‘고함량 기능성 성분’이 아니라, ‘저·중용량 예방

적 기능성 지질’로서의 활용 전략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기능성 사료 개발에서의 적용 대상 및 차별화 전략

CLA 기반 기능성 반려동물 사료는 적용 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설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비만 

반려동물이나 체중 관리가 필요한 개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체지방 축적 억제 및 에너지 대사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 제형이 고려될 수 있다. 반면 노령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근육량 유지, 염증 

완화, 그리고 전반적인 대사 항상성 유지 측면에서의 기능성이 강조될 수 있다. 이러한 대상별 차별화 

전략은 단일 기능성 원료인 CLA를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하며,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서 제품 차별화 및 세분화 전략을 가능하게 한다[9]. 특히 최근 반려동물 시장에서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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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생애 주기별 맞춤형 사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CLA 기반 기능성 사료는 

이러한 흐름에 부합하는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CLA가 반려동물에서 체성분 

조절 및 대사 기능과 관련된 잠재적 영향을 가질 가능성을 시사하나, 현재까지의 연구는 제한적이며 

기능성 소재로의 직접적인 적용을 일반화하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CLA의 반려동물 적용은 가능성 제시 수준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실제 기능성 사료 소재로의 활용을 

위해서는 종별 대사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검증 연구가 필수적이다.

4. 산업화 및 상용화 관점에서의 고려사항

산업적 관점에서 CLA를 기능성 반려동물 사료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료의 안정적 공급, 

품질 표준화, 그리고 규제 적합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합성 CLA 혼합물은 일정한 이소머 조성

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소머 조성에 따른 안전성 우려 및 소비자 인식 측면에서 한계

를 가질 수 있다. 반면 낙농 유래 CLA는 자연적 이소머 조성을 가지며, 기능성 식품 및 사료 원료로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소비자 인식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낙농 유래 CLA의 경우, 원료 간 함량 

변동성 및 제조 공정에 따른 품질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표준화 전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12]. 또한 반려동물 사료는 국가별로 상이한 규제 체계를 적용받기 때문에, CLA를 기능성 사료 소재

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료 원료 등록 절차, 기능성 표현 가능 범위, 그리고 안전성 자료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한다. 이는 CLA 기반 기능성 사료의 상용화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작용한다.

5. 기능성 반려동물 사료 개발 전략의 종합적 접근

종합적으로 볼 때, CLA를 기반으로 한 기능성 반려동물 사료 개발은 단일 기능성 성분의 적용을 

넘어, 제형 안정성 확보–이소머 조성 및 급여 전략 설계–적용 대상 차별화–산업화 및 규제 대응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Table 2). 특히 낙농 유래 CLA는 기능성과 안전성의 

균형 측면에서 유망한 기능성 지질 소재로 평가될 수 있으나, 반려동물 적용을 위한 과학적 근거 

축적과 장기 급여 안전성 검증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CLA를 단기적인 기능성 성분이 

아닌, 반려동물 영양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낙농 유래 기능성 지질로 정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는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근거 기반 고려사항과 기능성 반려동물 사료에서 CLA 적용을 

위한 제안적 전략을 함께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현재의 과학적 근거 수준을 반영하며, 추가적

인 검증이 필요한 영역을 보여준다.

Category Evidence level Key considerations Strategic approach
Formulation design Established Oxidative instability of CLA; processing 

loss during extrusion
Use of microencapsulation and co-application of 
antioxidants to improve stability

Isomer composition Established Biological effects depend on isomer ratio 
(c9,t11 vs t10,c12)

Preferential use of c9,t11-CLA–dominant formulations for 
balanced functionality and safety

Feeding level Limited evidence Dose-dependent and potentially non-linear 
metabolic responses

Consider low to moderate inclusion levels for long-term 
feeding

Target population Limited evidence Obesity, aging, and metabolic health as 
potential targets

Development of target-specific formulations depending 
on physiological condition

Raw material selection Limited evidence Variability in CLA content and consumer 
perception

Potential use of dairy-derived CLA with standardized 
composition

Industrialization Proposed Requirement for standardization and 
regulatory compliance

Establish raw material specifications and generate 
safety data

Table 2. Summary of evidence-based considerations and proposed application strategies of conjugated linoleic acid (CLA) for functional 
companion animal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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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제형 설계 및 이소머 조성과 같은 일부 요소는 기존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적용 전략은 장기 급여 연구와 종 특이적 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태이다.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CLA는 반추동물 유래 우유 및 유제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대표적인 기능성 지방산으로, 그동

안 낙농식품 과학 분야에서는 주로 인체 영양 및 반추동물 생산성 향상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본 총설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CLA는 다양한 생리적 기능이 보고된 기능성 지방산이지만, 

반려동물 영양에의 적용에 대해서는 아직 제한적인 연구 결과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근거

는 CLA의 직접적인 기능성 사료 소재로서의 활용을 확정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향후 연구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낙농 유래 CLA는 c9,t11-CLA 이소머가 우세한 

자연적 조성을 가지며, 이는 체지방 대사 조절, 면역 및 염증 반응 완화, 그리고 대사 항상성 유지 

측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생리 반응을 유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목표로 한 합성 CLA 혼합물과는 차별화되는 지점으로, 치료 목적보다는 건강 유지 및 

예방적 영양 관리가 핵심인 반려동물 사료 환경에 보다 적합한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은 반추동물이나 인간과 상이한 지방산 흡수 및 대사 경로를 가지며, 특히 반려묘

의 경우 엄격한 육식성 대사 특성으로 인해 CLA 이소머별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존 낙농 및 인체 중심 연구 결과를 단순히 전이하기보다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종 특이적 

대사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 검증이 필수적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능성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 급여에 따른 안전성 및 종 특이적 대사 반응을 포함

한 체계적인 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CLA의 반려동물 영양 적용 가능성이 보다 명확히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낙농 유래 CLA와 합성 CLA 간의 효과 및 안전성 차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연구는, 기능성 반려동물 사료 소재로서의 CLA 활용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적 관점에서는 낙농 유래 CLA의 표준화, 제형 안정성 확보, 그리고 반려동물 

사료 규제 체계에 부합하는 안전성 자료 축적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 및 기술적 진전은 

CLA를 기반으로 한 기능성 낙농소재 및 반려동물 사료 개발의 실질적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CLA는 낙농식품 과학적 관점에서 기능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유망한 기능성 지질 성분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반려동물 영양에의 실제 적용을 위해

서는 추가적인 과학적 검증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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